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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evel and patterns of college adjustment, 
major satisfaction, academic engagement, an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Methods: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of 00 university. We analyzed 166 survey data responses collected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from June 1 to July 2, 2020.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s version 23.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data were presented as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r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verage score of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college 
(university) and grades. For college adjustm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verage score 
according to major grades. Academic engage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verage score 
according to the college type and grade.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motiva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whereas ADHD,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justmen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ajor satisfaction (p<0.001) and academic motivation (p<0.001) were factors affecting college adjustment 
(p<0.05).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specific and systematic adapt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control, and guidance methods for college students and to promote human 
relations, such as school life and soci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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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 단계인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부모로

부터 독립과 직업선택 및 취업준비 등 자립된 성인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은 새로운 환경에
서 친구, 교수자 등과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학문을 학습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없이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정서적 불안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경험
하기도 한다[1].

대학 진학 시 전공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
지 않고 취업의 용이성, 합격 가능성을 보고 학과를 선택해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잃게 되어 중도 탈락률
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대학생활 부적응, 학점, 인간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어
려움 속에서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2,3].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주의력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with Hyperactivity; ADHD) 증상
은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도 영향을 주어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문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4]. 대학
생의 ADHD증상은 집중력 부족, 기억력 저하로 인한 망각, 시간 관리와 학업에 대한 체계성 부족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부족한 집중력으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 적절하지 못한 질문, 충동적 언
어구사로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5]. 이러한 어려움은 좁게는 개인적인 일상 수행에, 넓게
는 사회생활 전반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현실적인 문제로 정서적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

대학생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강일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에 맞춰 수업에 참석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6].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진로준비를 위한 시간 관리 
능력도 요구되며,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통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적응은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친구, 교수와의 대인관계, 과외 활동 등 사회생활에 적응
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나 교우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
이나 호감,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7].

따라서 대학생의 대학적응, 전공만족, 학습동기, ADHD성향에 대한 수준과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대상의 대학적응, 전공만족, 학습동기의 연구는 시도되고 있으나, 성인 ADHD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수조사 등 관련 연구 자료가 부족하며, 성인의 ADHD성향과 관련된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ADHD와 대학적응, 전공만족, 학습동기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뒤,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 의

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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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장애 성향(ADHD)을 측정하는 척도는 Murphy와 Barkley[8]가 개발하고 김[9]

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18개의 진단기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대체로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주의하고 기억에 문제가 있으며, 과잉행동 및 초조함이 강하고, 충동적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계수 0.913으로 나타났다.

대학적응도는 정과 박[10]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대인관계 4문항, 학업
활동 6문항, 개인 심리 6문항, 진로 준비 3문항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계수 0.912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김과 하[2]가 제작한 척도로 교과만족 5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일반만족 5문항, 인식만족 
7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체크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계수 0.939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Schaufeli 등[11]이 개발한 것을 이와 이[12]가 한국인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형 학습동기 
척도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체크
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 계수 
0.94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인권과 안전 등의 윤리적 타당성을 00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DUK2020-07-

006-002)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2020년 8월~9월까지 설문지 배포 및 수집하였다. 총 195부의 설문지를 수
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Mann-Whitney U-test, Pearson’s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전공만족, 대학적응, 학습동기, ADHD성향 정도
<Table 1>과 같이 대상자의 전공만족은 평균 3.62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적응은 평균 3.38점으로 나타

났다. 학습동기는 평균 2.97점, ADHD 평균 2.03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Level of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s, academic motivation and ADHD
Variables N Min Max Mean±SD Cronbach’s α
Major satisfaction 195 2.35 5.00 3.62±0.63 0.939
College life adjustments 195 1.63 5.00 3.38±0.62 0.912
Academic motivation 195 1.00 5.00 2.97±0.74 0.940
ADHD 195 1.00 4.00 2.03±0.6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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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대학적응, 학습동기, ADHD성향
<Table 2>와 같이 전체 195명 중 여자 60.0%, 남자 40.0%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 대학적

응, 학습동기, ADHD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형태는 4년제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제
(22.6%), 2년제(15.9%), 기타(3.6%)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39.5%)이 가장 많았고, 3학년(39.0%), 
1학년(12.8%), 4학년(8.7%)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지역은 충청도(59.5%), 서울, 경기(26.7%), 전라도
(8.7%), 강원도(2.1%)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41.0%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계열
(28.2%), 공학·자연계열(20.2%), 예체능(10.8%) 순으로 나타났다. 학점은 3.0-3.5미만이 29.2%로 가장 높
았고, 3.5-4.0미만(25.1%), 2.5-3.0미만(24.1%), 4.0이상(13.3%), 2.5미만(24.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
족은 대학형태, 학점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대학적응은 전공계열과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동기는 대학형태, 학년, 학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전공만족, 대학적응, 학습동기, ADHD성향의 상관분석
상관분석결과 <Table 3>과 같이 전공만족이 높을수록 대학적응(r=0.659)과 학습동기(r=0.499)는 높아

지고, 대학적응이 높아질수록 학습동기(r=0.669)도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전공만족
(r=-0.248), 대학적응(r=-0.244)이 높아질수록 ADHD성향은 낮아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s, academic motivation, ADH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s Academic 

motivation ADHD

Mean±SD p* Mean±SD p* Mean±SD p* Mean±SD p*

Gender Male 117 (60.0) 3.61±0.56 0.128 3.34±0.55 0.465 2.90±0.69 0.058 2.04±0.59 0.584
Female 78 (40.0) 3.56±0.71 3.45±0.70 3.07±0.79 2.01±0.66

College
(university)

2 yrs 31 (15.9) 3.12±0.50a <0.001 3.21±0.56 0.086 2.89±0.70 0.003 1.96±0.68 0.820
3 yrs 44 (22.6) 3.69±0.53b 3.27±0.55 2.68±0.68 2.02±0.51
4 yrs 113 (57.9) 3.71±0.62b 3.47±0.61 3.09±0.73 2.04±0.63
Etc 7 (  3.6) 3.76±0.84b 3.50±01.0 3.22±0.96 2.14±0.86

Grades 1 25 (12.8) 3.49±0.72 0.403 3.29±0.61 0.181 3.28±0.73 0.002 2.02±0.68 0.195
2 77 (39.5) 3.60±0.66 3.46±0.60 3.02±0.71 1.96±0.63
3 76 (39.0) 3.70±0.56 3.31±0.63 2.77±0.70 2.14±0.61
4 17 (  8.7) 3.55±0.56 3.51±0.59 3.18±0.84 1.82±0.43

Major Health 55 (28.2) 3.67±0.47 0.133 3.25±0.47 0.018 2.77±0.66 0.054 2.05±0.57 0.676
Humanities 
& social

80 (41.0) 3.70±0.71 3.54±0.63 3.11±0.76 1.97±0.63

Engineering 
& science

39 (20.0) 3.43±0.64 3.24±0.68 3.01±0.82 2.04±0.66

Arts and 
physical

21 (10.8) 3.52±0.57 3.38±0.64 2.90±0.61 2.15±0.60

Credit 2.5 under 16 (  8.2) 3.18±0.53a 0.006 2.93±0.56a <0.001 2.89±0.01a 0.001 2.22±0.75 0.098
2.5-3.0 under 47 (24.1) 3.57±0.58ab 3.19±0.53ab 2.83±0.70ab 2.11±0.66
3.0-3.5 under 57 (29.2) 3.58±0.68ab 3.36±0.68abc 2.76±0.71ab 2.06±0.50
3.5-4.0 under 49 (25.2) 3.72±0.58b 3.56±0.49bc 3.19±0.57ab 1.94±0.68
4.0 more 
then

26 (13.3) 3.89±0.60b 3.72±0.59c 3.32±0.72b 1.85±0.55

*by the Mann-Whitney U-test at α=0.05
a,b,c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Scheff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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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s, academic 
motivation and ADHD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justments
Academic 
motivation ADHD

Major satisfaction  1.000
College adjustments  0.659**  1.000
Academic motivation  0.499**  0.669**  1.000
ADHD -0.248** -0.244** -0.136 1.000
**p<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4. 전공만족, 학습동기, ADHD성향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Table 4>와 같이 대학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 결과, 전공만족(p<0.001)과 학습동

기(p<0.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지는 않으나 ADHD성향(p<0.128)이 낮아
질수록 대학적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설명력 62.0%, F통계량 106.716으로 나타나, 대
학생의 전공만족과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대학적응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cademic motivation, and ADHD on college adjustments

Variables  College life Adjustments
B β t p

Constants 0.812 3.846 <0.001
Major satisfaction 0.456 0.464 8.888 <0.001
Academic motivation 0.357 0.428 8.387 <0.001
ADHD -0.070 -0.070 -1.529 0.128
R2=0.626, Adj. R2=0.620, F=106.716,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t α=0.05

총괄 및 고찰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충원율은 감소되고, 대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학생의 대학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대학적응, ADHD성향, 전공만족, 학습동기의 관
련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점이 높을수록 대학적응(p<0.004), 전공만족(p<0.000), 학습동기(p<0.003)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13]의 연구에서 대학적응, 전공만족, 성적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으
며, 최 등[14]의 연구에서도 성적 4.0이상 대상자에서 대학적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이 성
적이 높을수록 대학적응도가 높아지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가 높아질수록 대학적응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적응도가 높아지는 선행연구[15]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조
[3]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 학업몰입(학습동기)도, 시간관리 행동은 대학적응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으며, 대학적응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ADHD성향이 높아질수록 대학적응도와 전공만족도가 낮아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김 등[16]의 연구에서 ADHD증상을 호소하는 성향군에서 대학적응이 저조한 것을 나타내고 있
으며, 권과 이[17]의 연구에서 ADHD성향의 집단에서 평균학점이 낮고 학사경고를 받을 소지가 높으며, 
학업평점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18]의 연구에서는 ADHD와 대학적응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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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ADHD성향과 학습동기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와 박[19]의 연구에
서 전공만족도와 성적, 친구관계가 대학적응에 영향을 주며, 대학에 인간관계와 전공만족이 중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적응도에 전공만족과 학습동기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높은 설
명력(R=0.82, R2=0.771)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아동·청소년의 어려움 못지않게 성인 ADHD도 삶의 전반에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이
다[20]. 또한, ADHD-부주의 및 기억문제가 낮으면 학사경고 발생이 감소하고,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며, 학사경고 발생률도 증가하게 되어 학습활동 
및 대학 부적응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21].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교육환경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2020년 초 COVID-19시대를 지
내며 교육적 패러다임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22]. 이에 따라 대학들은 대학생의 대학적응을 높여, 미
래 선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들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적응, 전공만족, 학습동기에 대한 연구
는 꾸준히 시도되어 왔으며,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의 
ADHD성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흡하며, 연구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적응에 영향을 주
는 전공만족도, 학습동기, ADHD의 요인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보다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일반화에 대
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대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등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에 의미가 있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ADHD성향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의 분석, ADHD경험 및 진단 전·후에 대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을 제언한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ADHD성향과 대학적응, 전공만족, 학습동기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

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공만족는 대학형태, 전공계열, 학점에 따라, 대학적응은 전공계열, 학점에 따라, 학습동기는 대학형

태, 학년, 학점에 따라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였다(p<0.05).
2. 전공만족, 대학적응, 학습동기는 변수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ADHD와 전공만족, 대

학적응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3. 전공만족(p<0.001)과 학습동기(p<0.001)는 대학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대학적응을 높여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생에 대한 이해 및 조

절, 지도방법 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등 인간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
적인 대학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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